
환경부담금, 오염 줄인만큼 돌려주라
상공회의소 , 부담금 상환방식 도입 주장 … 기업 자율적인 참여 유도

정부가 각종 환경부담금을 거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을 줄인 기업에는 부담금을 돌려주는 <부담금 상환방

식(Refund System)>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<환경 준조세 부과·사용에 대한 업계 의견>을 통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는 종류가 많고

환경개선 취지에도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만 치우쳐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또 오염저감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환금액을 돌려주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

시했다.

상의에 따르면, 정부는 먼저 예치금을 낸 뒤 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해당 기업이 나중에 이를 되돌려 받는 폐

기물 예치금제를 수질이나 대기오염 분야에도 적용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환경개선을 이루면 이를 반환받는

시스템을 확립해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.

또 환경관련 부담금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·관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

담금별로 별도의 특별 회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환경관련 부담금은 대기배출부과금이 도입된 1980년대에 5개가 생겼고, 1990년대 12개, 2000년 이후 7개가 더

생겨 현재 24개에 달하며 2002년에는 총 1조857억원이 징수됐다.

이는 정부 부처의 부담금 징수액 전체의 137%를 차지하는 금액이다.

정부부처 부담금 징수실적(2001) (단위: 억원)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현황

자료)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자료) 환경부 환경통계연감

이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이 861만건, 408억원으로 1995년의 493만건, 113억원에

보다 각각 1.75배, 3.6배 증가했다.

1995-2001년 국민총생산은 1.44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는 연 5% 내외로 증가했으나 환경부과금액은 매년

11.3-39.1% 늘고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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